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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우수상품, 중국 한국(산둥)수입상품박람회에 선보여

- 25개 중소기업 참가, 바이어 80여건 상담에 10억여 원 수출 상담실적 달성 -

-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인천관광공사 합동 세일즈 -

인천광역시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컨벤션

센터에서 3일간 개최된「제4회 한국(산둥)수입상품박람회」에 인천시 25개 

기업이 참가해 80건의 바이어 상담과 10억여 원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 개 기업과 바이어 50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박람회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인천시는 관내 기업제품 홍보,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의 및 교류협력 

강화,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인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표처를 

중심으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면적 200㎡ 규모의「인천관」을 운영

했다.

박람회 참가기업인 어울, 리아진, 뷰렌코리아, 엔앤케이코리아 등 

화장품기업과 행복찹쌀떡, 달음협동조합 등 식품기업 그리고 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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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베네 등 주방용품 기업 및 의류기업 프로그는 현장을 찾은 

방문객과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박람회 개막식에는 인천시 대표로 전날 웨이하이시와 ‘제7회 인천-

웨이하이 지방협력공동위원회’참가를 위해 웨이하이를 방문한 윤

현모 인천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이하 단장)이 참석해, 인천의 

우수제품과 문화 관광매력을 홍보했다. 윤현모 단장은 이후 박람회

내 인천관을 방문하여 인천시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양 국의 교류와 비

즈니스 협력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주중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송선임 수석대표는“이번 제4회 한국

(산둥)수입상품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만족하시는 성과를 낼 수 있

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제품을 향한 중국

인들의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재확인한 만큼 우

리 인천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가 열린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인천시와「지방경제협력 강화 합의서」를 체결한 도시로 인천시

와 함께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인천시의 해외

사무소인 인천대표처가 설립되어 인천상품 현지 진출과 양 시 교류협

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도 2015년 7월 인천 송도에 웨이

하이대표처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박람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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